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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거짓말 사용 양육(Parenting by Lying)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거짓말 사용 양육은 문화 보편적
으로 관찰되는 양육행동의 일환이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관되게 예측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변인에 선행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 6-12세 자녀의 부모 195명을 대상으
로, 양육스트레스와 거짓말 사용 양육, 자녀가 일상에서 보이는 부모 대상 거짓말
(Lying to Parents),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보
다 많이 언급하며, 이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거짓말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학령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거짓말 사용 양육의 선행요인으로
서 양육스트레스의 존재를 규명한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거짓말 사용 양육, 부모 대상 거짓말, 자녀 부적응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오성환, 이나연, 김한조, 송현주

1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4, 2023 journal.baldal.or.kr

거짓말 사용 양육(Parenting by Lying; 이하 
PL)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의
미한다(Heyman et al., 2009). 가령, 길거리에서 
떼를 쓰며 따라오지 않는 아이에게 “지금 나랑 같
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
라고 거짓으로 위협하는 것은 PL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PL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양육자가 보이는 행동이자, 문화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양육자
의 84%, 중국 양육자의 98%, 싱가포르 양육자의 
100%는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PL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Heyman et 
al., 2013; Setoh et al., 2020).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정직함(honesty)의 중요성
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는 점을 볼 때(Engels et al., 
2006; Stouthamer-Loeber, 1986), 많은 부모들
이 거짓말 사용 양육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
롭게 다가온다. PL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순
응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양육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일환으
로 PL을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다(Heyman et al., 
2013).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PL은 자
녀로 하여금 거짓말이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효과
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Bandura와 Walters(1977)의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근거했
을 때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실제로, 아동은 대개 만 3세를 전후하여 거짓말
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 여기지만(Lee, 2013; 
Talwar & Lee, 2008), 성인의 거짓말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거짓말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

지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놀이 상
황에서 실험자의 의도적인 속임수에 노출된 바 있
는 학령기 아동은 이후 시행에서 실험자와 마찬가
지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더욱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성인의 거짓말을 즉각적으로 학습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Hays & Carver, 2014; Yi et al., 2014). 
나아가, 성인의 거짓말은 상호 신뢰관계를 훼손함
으로써 아동의 거짓말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Rotenberg et al., 2012), 일
상에서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PL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모 대상 거짓말(Lying 
to Parents; 이하 LP)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ngels et al., 2006).

자녀의 LP는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연관성을 보
인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거짓말은 낮은 자존감
과 스트레스, 죄책감 및 수치심 등 내재화 문제
(Engels et al., 2006; Seiter & Bruschke, 2007; 
Sheikh & Janoff-Bulman, 2010), 파괴적 문제행
동 및 품행장애 등 외현화 문제와 일관되게 관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
모의 PL은 자녀의 LP를 예측하고, 이어서 자녀의 
LP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하나
의 이론적 모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PL과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
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인기 자녀를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모의 PL은 현시점의 LP를 매개하여 대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그리고 정신병질
(psychopathy) 성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싱가포르, 터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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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문화 보편적으로 검증되는 결과임
이 지지되고 있다(이나연, 2021; Dodd & Malm, 
2023; Jackson et al., 2021; 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학생 자녀로 하여금 아동기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회상적 보고(retrospective reports)의 방식
을 통해 부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약 
10-15년 전의 아동기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한 답
변은 부정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모-
자녀 관계 만족도 등 제3변인이 참가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한계가 지속
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예: Setoh et al., 2020).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 연구는 만 6-12
세 자녀를 현재 양육 중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거짓말(PL)을 비롯하여, 부모를 향한 자
녀의 거짓말(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형태(parental reports)로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유사하
게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Jackson, 
2021). 즉,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PL이 LP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
향력은 문화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라 추정되지만(Heyman et al., 2013), 아직 부모 
대상 연구 결과가 한국 문화권에서 반복 검증될 것
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터키 등의 비서구 문화권에서도 미국과 같은 서구 
문화권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이 영어
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거나(Setoh et al., 2020), 
서구 문화권과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중동 지역

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Jackson et 
al., 2021), 한국과 같은 단일 언어 사용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 보편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PL의 영향
력을 검증했을 때, 그 결과가 한국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부모의 자녀
를 향한 거짓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델(Parenting Stress 
& Parenting Behavior model; Abidin, 1992)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PL의 선행요인으로서 양육스
트레스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은 다양한 개인내적·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현상에 대하여 보
다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
육행동이나 자녀의 문제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선행되는 요인을 함께 탐구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Abidin, 1992). 그중에서도 양
육스트레스는 부모 및 자녀 요인에 일관되게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실증적인 연구가 널리 이루
어져 온 주제이다(최은아, 2018; Barroso et al., 
2018; Dunst, 2022).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으로 정의된다
(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가 PL에 영향을 미친
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부재하지만, 양육행동
의 선행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 논리
적 설명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는 반면, 
강압, 개입, 방임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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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손영지, 박성
연, 2011; 엄은주 등, 2014; 조다은, 이운경, 2022; 
Le et al., 2017; Putnick et al., 2008). PL이 자
녀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적 양
육행동의 일환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Heyman 
et al., 2009), 해당 개념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보
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자녀의 비순응적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스트레
스는 부모가 PL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원인 중 하
나로 제안되는데(Heyman et al., 2013), 이러한 
내용에 근거할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
의 일환인 PL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
립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와 LP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시도는 부재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자녀의 
LP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예: Engels et al., 2006), LP
는 문제행동의 일환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을 비롯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며(Stone et al., 2016; 
Vierhaus et al., 2013), 양육행동은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정, 방옥정, 
2005; 최효식 등, 2016; Choi & Becher, 2019).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직접 예측할 뿐만 아
니라,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해당 변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결과는 성인기
(예: Setoh et al., 2020) 및 학령기 자녀(Jackson, 

2020) 대상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짓말을 자녀
가 학습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달적 요인이 자
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함을 시사한다. 실
제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빈번한 거
짓말이 파괴적 문제행동, 품행장애, 정서 조절의 
어려움 등을 예측하는 징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Stouthamer-Loeber, 1986), LP는 자녀의 심리사
회적 부적응에 선행하는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라는 선행변인의 영
향력 하에서 PL이 LP를 예측하고, 이어서 LP가 자
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각각 예측할 것이라
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델(Abidin, 1992)이라는 이론적 토대 하에서 양
육스트레스, PL과 LP, 그리고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PL과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PL을 매개하여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는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넷째, 양육스트레스는 PL과 LP를 순차적으로 매
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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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주: r1과 r2는 각각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잔차(residual)를 의미함.)

방  법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Jackson(2021)에 근거
하여, 만 6-12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업체인 
DataSpring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
구 참여자는 본 연구에 대한 소개,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보상 등 사전 안내 사항이 포함된 설명문
을 읽고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
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 완료에 대한 보상
으로 850원을 지급받았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이후 진행되었다
(7001988-202309-HR-1777-06),

본 연구가 부모 보고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는 미리 단 한 명의 자녀를 상정하고 모든 설문에 
임하도록 사전 안내를 받았다. 설문을 완료한 연구 
참여자 수는 총 239명이었으나, 이들 중 자녀 연령
이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 = 17), 부모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 = 17),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 = 3),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N = 1)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
울러, 후술할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195명의 연
구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부모 42.59세(SD = 
4.82), 자녀 9.45세(SD = 1.79)였다. 부모의 연령
대는 20대 1명(0.5%), 30대 44명(22.6%), 40대 
135명(69.2%), 50대 15명(7.7%)으로 분포하였다. 
부모의 성별 분포는 아버지 112명(57.4%), 어머니 
83명(42.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 13명(6.7%), 대학교 재학 3명(1.5%), 
대학교 졸업 148명(75.9%), 대학원 재학 이상 31
명(15.9%)으로 분포하였다. 월평균 가계 소득 분포
는 100만원 미만 3명(1.5%), 1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명(7.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0명(30.8%),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64명
(32.8%),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8명(19.5%), 
900만원 이상 15명(7.7%)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종
교성에 따라 PL을 행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Setoh et al., 2022), 
부모의 종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종교 유형 분포
는 종교 없음 117명(60.0%), 개신교 39명(20.0%), 
불교 16명(8.2%), 천주교 21명(10.8%), 기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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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 성별
남성 112 57.4
여성 83 42.6

부모 연령

20대 1 0.5
30대 44 22.6
40대 135 69.2
50대 15 7.7

부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6.7
대학교 재학 3 1.5
대학교 졸업 148 75.9

대학원 재학 이상 31 15.9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3 1.5
100-300만원 15 7.7
300-500만원 60 30.8
500-700만원 64 32.8
700-900만원 38 19.5
900만원 이상 15 7.7

부모 종교
유형

없음 117 60.0
개신교 39 20.0
불교 16 8.2

천주교 21 10.8
기타 2 1.0

자녀 성별
남아 104 53.3
여아 91 46.7

자녀
출생 순서

첫째 138 70.8
둘째 48 24.6

셋째 이상 9 4.6

자녀 연령

6세 12 6.2
7세 19 9.7
8세 32 16.4
9세 31 15.9
10세 41 21.0
11세 27 13.8
12세 33 16.9

N = 195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1.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 분포는 남아 104명(53.3%), 여아 

91명(46.7%)이었으며, 자녀의 출생 순서는 첫째 
138명(70.8%), 둘째 48명(24.6%), 셋째 이상 9명
(4.6%)으로 분포하였다. 자녀의 연령 분포는 6세 
12명(6.2%), 7세 19명(9.7%), 8세 32명(16.4%), 9
세 31명(15.9%), 10세 41명(21.0%), 11세 27명
(13.8%), 12세 33명(16.9%)이었다. 연구 참여자들
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이경숙 등
(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부모의 고
통(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
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 3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
모의 고통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
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아이는 내 기
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아동의 까다
로운 기질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아이
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등이 존재한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1=거의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
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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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alpha coefficients)는 부모의 고통 .87, 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87, 아동의 까다로
운 기질 .89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 간 내적 합
치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양육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거짓말 사용 양육 (PL)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언급하는 거짓말

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2021)이 Heyman 등
(2013)의 원척도를 토대로 새롭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사전 허락 하
에 이중 언어 구사자가 척도를 번역 및 역번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해당 척도는 지난 1개월 동안 자녀
에게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Likert식 3점 척도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회, 1=1-2회, 2=3회 이상), 문항의 총점이 높
을수록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거
짓말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시 문
항으로는 ‘자녀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그냥 두고 
갈 것이라며 거짓으로 위협한다(예: (실제로는 그러
할 의도가 없음에도)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 등이 존재한다. 
Jackson(2021)에서 보고된 전체 문항 간 내적 합
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PL을 
정의하였다.

부모 대상 거짓말 (LP)
자녀가 일상에서 부모에게 보이는 거짓말을 측정

하기 위해, Jackson(2021)이 Engels 등(2006)의 

원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이중 언
어 구사자가 척도를 번역 및 역번역하는 절차를 거
쳤다. 해당 척도는 자녀의 일상적인 거짓말과 관련
된 행동을 묻는 Likert 5점 척도의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1=전혀 하지 않는다, ..., 5=매우 자
주 한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
게 거짓말을 빈번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부모님께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 ‘약
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등
이 존재한다. Jackson(2021)에서 보고된 전체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
수로 LP를 정의하였다.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하고 오경자 
등(2010)이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부모용(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6-18)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해당하는 32문항과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35문
항, 총 67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6개월 내에 일상에서 자녀가 보인 문제행동에 
대한 Likert식 3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를 측정
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
해한다’,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
다’,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집
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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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가능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1-4 2.01 .43 -.09 .13

거짓말 사용 양육 (PL) 0-2 .55 .38 .61 -.12
부모 대상 거짓말 (LP) 1-5 1.96 .59 .36 -.48

자녀의 내재화 문제 0-2 .28 .25 1.42 1.63
자녀의 외현화 문제 0-2 .22 .23 2.01 4.05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
에서 내재화 문제 요인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외현화 문제 요인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
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측정
하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정의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Amos 29.0을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등을 확인하였다(표 2). 선행연구(Setoh et al., 
2020)와 동일하게, 각 변인의 표준화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3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자료
를 제외하였으며, 이로 인해 6명의 자료가 제외되
어 최종적으로 195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다.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
했을 때에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달라지
지 않았다. 둘째,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도구
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Amo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가설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경로 모형을 설
정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트
스트랩 검증(bootstrap analysis)을 통해 간접효과
의 크기 및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양육스트
레스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PL과 LP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하였다. 
팬텀변수는 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수로서, 특정한 경로에서
의 간접효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Macho & 
Ledermann, 2011). 이때, 부모의 성별과 연령, 최
종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종교 유형, 자녀의 성
별과 출생 순서 및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으로서의 양육스트
레스, PL,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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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1. 양육스트레스 -
2. 거짓말 사용 양육 (PL) .21** -
3. 부모 대상 거짓말 (LP) .53*** .34*** -
4. 자녀의 내재화 문제 .50*** .35*** .46*** -
5. 자녀의 외현화 문제 .49*** .41*** .55*** .78*** -

**p < .01, ***p < .001.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가 ±3 이내, 첨도
가 ±8 이내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line, 2005).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PL(r = .21, p = .003), LP(r = .53, p < .001), 
자녀의 내재화 문제(r = .50, p < .001) 및 외현화 
문제(r = .49,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PL은 LP(r = .34, p < .001), 자녀의 내재화 
문제(r = .35, p < .001) 및 외현화 문제(r = .41,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LP 역
시 자녀의 내재화 문제(r = .46, p < .001) 및 외
현화 문제(r = .55,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
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의 상호 관련성을 갖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경로별 유의성 검증

본 연구모형은 완전 포화 모델(fully-saturated 

model)의 형태를 띠고 있어, 모형 적합도 검증을 
생략한 채 경로별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
다. 양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
적응 간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경
로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는 PL을 
약 18% 설명하였으며, PL에 유의한 수준으로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B = .20, p = .001). 다음으로,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와 PL은 LP를 
약 38% 설명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B = .63, p < 
.001) 그리고 PL(B = .41, p < .001) 모두 LP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와 PL, LP
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약 38% 설명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B = .21, p < .001), PL(B = .13, p 
= .002), 그리고 LP(B = .08, p = .010) 모두 자녀
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와 PL, LP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약 45% 설명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B = .13, p < 
.001), PL(B = .13, p < .001), 그리고 LP(B = 
.12, p < .001) 모두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오성환, 이나연, 김한조, 송현주

130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4, 2023 journal.baldal.or.kr

경로 B SE β t R2

양육스트레스 → PL .20 .06 .22 3.27** .18
양육스트레스 → LP .63 .08 .46 7.57***

.38
PL → LP .41 .10 .26 4.21***

양육스트레스 → 자녀의 내재화 문제 .21 .04 .36 5.13***

.38PL → 자녀의 내재화 문제 .13 .04 .20 3.06**

LP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8 .03 .19 2.57*

양육스트레스 → 자녀의 외현화 문제 .13 .04 .25 3.79***

.45PL → 자녀의 외현화 문제 .13 .04 .22 3.51***

LP → 자녀의 외현화 문제 .12 .03 .30 4.48***

*p < .05, **p < .01, ***p < .001.

표 4. 경로별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양육스트레스 → PL → LP .080** .034 .027 .162
양육스트레스 → PL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26** .012 .008 .060
양육스트레스 → PL → 자녀의 외현화 문제 .026** .012 .009 .061
양육스트레스 → LP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50* .024 .008 .102
양육스트레스 → LP → 자녀의 외현화 문제 .075*** .020 .040 .118
양육스트레스 → PL → LP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06* .005 .001 .020
양육스트레스 → PL → LP → 자녀의 외현화 문제 .010** .005 .003 .024

*p < .05, **p < .01, ***p < .001.

표 5. 간접효과 검증 결과

보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PL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따라 자녀의 LP와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간접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LP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
랩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표 5에 제시
하였다. 우선, 양육스트레스가 PL을 매개하여 L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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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육스트레스와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주: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인은 본 연구모형에 표시되지 않았음.)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8, p = .002).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PL을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B = .03, p = .002) 
및 외현화 문제(B = .03, p = .002)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육스트
레스가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B = 
.05, p = .019) 및 외현화 문제(B = .08, p < 
.001)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마지막
으로, 양육스트레스가 PL과 LP를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B = .01, p = .011) 및 
외현화 문제(B = .01, p = .002)에 미치는 간접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PL이 증가하고, 이로 인
해 자녀의 LP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선
행요인 간의 관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그림 2).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PL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시도로서, 한국 문화권에서도 PL에 관한 결과가 선

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
측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하였지만(이나연, 
2021; Dodd & Malm, 2023; Jackson et al., 
2021; 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 
해당 연구는 모두 대학생이 된 성인기 자녀를 대상
으로 회상적 보고라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보고의 
정확성이 불명확하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가 직접 자신이 자녀에게 하
는 거짓말을 보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PL이 자녀
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
델(Abidin, 1992)의 관점을 적용하여, PL의 선행요
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표본을 대상으로 PL과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
적응 간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PL이 왜 나타나는
지에 대한 검증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양육스트레스라는 부모의 개인내적 변인과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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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전체적으로 지지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PL과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직
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
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Stone et al., 2016; 
Vierhaus et al., 2013)에 더하여, 양육스트레스가 
PL과 같은 부적응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최초로 확인하였다. PL이 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하여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는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Heyman et al., 
2009), PL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통제적 양육행
동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나연, 2021; 
Setoh et al., 2020). 실제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온정적
인 양육태도보다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활용할 가능
성이 높으며(Le et al., 2017; Putnick et al., 
2008), 이러한 연관성은 양육스트레스와 PL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어 왔다
(Heyman et al., 2013).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가 PL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최초의 시도로
서, 해당 결과는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PL을 매개하여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PL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
펴본 선행연구는 부재하지만, 양육스트레스가 통제
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관찰
되고 있다(장희정, 방옥정, 2005; 최효식 등, 2016; 
Choi & Becher, 2019). PL 문항이 다소 강압적이
고 통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예: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 PL은 통제적 양육행동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
녀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육 상황에서 거짓
말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
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는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지
만,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가 일상에서 보이는 
거짓말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징후로도 알려져 있
다(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Stouthamer-Loeber, 1986). 이에 더해, 본 연구
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더욱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도
출함으로써, 자녀의 LP가 증가하게 되는 기제에 부
모의 양육스트레스라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함을 밝
혀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는 PL과 LP를 순차적
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L이 LP를 매개하여 자
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더하여(예: Jackson, 2021), 본 연구는 양
육스트레스가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선
행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PL에 영
향을 주는 타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
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
어, 후속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자녀의 기
질 및 성격(Le et al., 2017; Solem et al., 2011), 
부부갈등(Wieland & Baker, 2010; Xu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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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경제적 어려움(Chung et al., 2020; 
Stretesky et al., 2020) 등 다양한 개인내적·사회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여,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하는 시도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시도는 이론적 토대로서의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행동 모델(Abidin, 1992) 하에서 PL이라는 현상
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PL, LP, 자녀의 심리사회
적 부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최초의 시도라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아동기 PL 경험이 성인
기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
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더하여(예: Setoh 
et al., 2020),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에게 직접적
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PL이 현시점 자녀의 심리사
회적 부적응과 동시적인(concurrent) 관련성을 보
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Jackson, 2021). 해당 결
과는 비단 성인이 아닌 어린 자녀 또한 부모의 거
짓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나타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는 아동기 부모와의 경험이 
생애 초기부터 사회 및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 및 논의되어야 할 측면 역시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선
행연구(예: Setoh et al., 2020)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 보고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해
당 방법론 또한 응답의 정확성을 완벽히 확보할 수
는 없다. 실제 현상과 연구 참여자의 응답 간 오차
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PL 척도의 경우 참여자가 
응답 시에 고려해야 할 기간을 지난 1개월로 제한

하였지만(Jackson, 2021), 부모와 자녀가 거짓말이
라는 현상 자체를 서로 다르게 지각할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어느 한쪽의 응답이 보다 객관적인 지표
라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인에 대한 응답을 부모-
자녀 쌍으로부터 동시에 수집하는 등의 시도를 기
획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PL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은 본 연구를 비롯하여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지만,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언급하는 PL의 본질
적인 성격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
한 영향력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함
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더라도, 부모의 권위를 강력
하게 드러내는 양상의 거짓말(예: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성격이 덜한 거짓말(예: “이 
약 먹어봐, 맛있어.”)에 비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에 비
해 강압적 통제(harsh control) 및 심리적 통제
(psychological control)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Pinquart, 2017a, 2017b),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양육행동의 일환인 PL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서도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객
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PL의 유형을 구분한 뒤, 
이에 따른 상이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시도를 고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상관관계를 
토대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인과관
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후속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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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상정된 개별 경로에 
대한 실험연구 혹은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인
과관계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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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by lying” refers to the parenting behavior whereby parents use lies to control their 
children’s emotions and behaviors. This widespread parenting practice is known to predict psychosocial 
maladjustment among children.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antecedents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y lying, children’s lying to their parents, and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 among 195 
parents of children aged 6 to 12.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s with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lied more frequently, resulting in increased dishonesty among children toward their parents, 
ultimately contributing to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identify parenting stress as a preceding factor for parenting by lying among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parenting stress, parenting by lying, lying to parents, child maladjustment




